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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시대의 대왕마을 

‘대왕마을’ 이라 함은 본래 굉주군(廣1' 1‘|까IS) 대왕면(大任따D 관할의 신 

촌(新村), 오야(뺨믿fl, 심곡(深삽), 시흥(始興), 둔전(띤田), 수서(水댄), 

사촌(沙村), 송현(松|싸), 금현(金|멤), 둔토(週 | -), 노상(路上), 노하(路 

下), 등자(登 J- ), 고산(관|」 |), 은곡(隱섭), 세천(떼J 11), 괴하(柳下), 율현 

(架|밴), 일원(進院), 지곡(池까), 자양(짧|싸)의 21개 동리를 기-리 킨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사촌리와 송현동이 통합되어 

사송동이 되고, 노상동과 청계산 밑 적취리가 합쳐져 싱적동이 되었으며, 

금현동과 둔토리는 금토동, 고산동과 등자리는 고등동, 은곡과 세촌은 세 

곡동, 지곡과 자양은 지-독동이 되었다. 1963년 3월 l일 법률 제1171호 

에 의해 일원, 수서, 자곡, 율현, 세곡의 5개리가 서울시에 편입되어 신 

촌, 오야, 심곡, 시흥, 둔전, 사송, 금토, 상적, 고등의 9개리만 남게 되었 

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하여 9개리 모두 성남시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대왕마을은 ‘오이(템펀/), 섬곡(深유), 둔전( rj1 1JJ), 사송(沙松), 금토 

(金土), 고등(高쏠)’ 과 같은 지형적 특정에서 비롯된 마을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이 일대의 자연환경은 높은 산지와 갚은 계곡이 있 

어 심-림이 우거졌으며, 여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인근의 하천으로 모여 

강물을 이루고, 장구한 시간에 걸쳐 반복된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형성 

된 사질의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비옥한 경작지가 넓게 펼쳐진 모습이었 

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비록 현대에 이르러 각종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러한 옛 모습이 많이 변형되었을 것임은 자명히-지만, 괴

거 이 지역에 살딘 이들이 날마다 마주 대히며 실-았던 자연과 그 안에서 

삶을 이어나갔던 생활의 흔적은 비록 보잘것없는 한 조각 토기편에 불과 

한 물건들 속에서도 살아 숨쉬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제 그러한 우리 삶의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 

지 남겨진 유적과 유물, 옛 문헌을 통해 찾아가 보기로 하자. 

이야기를 전개하기에 앞서 우선 ‘선사(prel끄story) ’ 라고 하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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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할 수도 있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선사는 말 그대로 ‘역 

시-(history) 이 전(pre-) ’ 을 뜻한다, 어원적으로 보면 역사는 이야기 

(story)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데, 이 런 의미에서 역사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인 셈이다. 과거인들이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은 

입에서 입으로 혹은 경험의 반복적인 전수를 통해서 후대로 학습되고 

전승되는데, 어느 시기엔가 문자가 발명됨으로써 비로소 기록을 통해 보 

다 명확하게 전달된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단계에 이 

르러 ‘역사시대’ 가 출발하며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이야기’ 가 

바로 ‘역사’ 인 것이다 이렇게 ‘역사’ 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선 

사시대’ 에 대한 정의는 한결 쉬워진다‘ ‘선사시대’ 란 ‘문자로 기록 

되기 이전, 혹은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 로 정의할 수 있다. 

선사시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사시대 인류의 삶은 오직 그들 

이 사용한 도구나 남긴 흔적 등을 통해서만 파악되어질 수 있다 선사시 

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 

대, 철기시대 등으로 시기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 시기에 살던 

인류는 현대와 같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수준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 

그들의 삶 하나하나에 있어 그들이 처한 자연환경이 가지는 지배력은 지 

금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선사인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나 그들이 남긴 흔적 못지않게 그들이 적 

웅하고 때론 극복해기며 살았던 자연환경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대왕마을은 북으로 서울시 강남구와 접하고 남으로 성남시 핀

교동과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서쪽에 인릉산(해발 327m), 청계산 

(해발 615m), 국사봉(해발 539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자리 잡고 있 

으며, 동쪽 저지대에 탄천이 북쪽으로 흘러 한강본류와 합류하는 지형으 

로 서고동저(西띈폈低)의 형세를 이루고 있다. 서쪽의 고지대로부터 동 

쪽 사면을 따라 크고 작은 여러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동쪽의 탄천 주 

변에는 해발 50∼lOOm 내외의 얄은 구릉과 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 

다. 이와 같은 지형은 동쪽의 탄천 및 주변의 퇴적층괴- 주변의 야트막한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생업활동을 전개하기 일-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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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력이 발달하 

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쪽의 저지대에서 서쪽의 골짜기로 점점 삶의 

터전을 확대해나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위에서 그려본 것과 같은 선사인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남긴 삶의 흔 

적을 통해 확인되는데, 그 중 하나가 ‘사송동 지석묘군’ 이다. 이 유적 

은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산g.산9 1임)의 알은 능선에 위치하며, 동쪽 

에는 탄천이 흐르고, 남쪽에는 야트막한 구릉성 산지가 계속 이어진다. 

지석묘는 능선을 따라 8개소에 일렬로 늘어선 모습으로 분포하는데, 그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지석묘는 길이 390cm의 커다란 상석과 지석 

이 완전히 노출된 전형적인 북방식의 형태를 보여준다. 나머지는 이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지상에 상석만 노출되어 있을 뿐 지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지석묘의 구체적인 형태 및 계통 등에 관한 좀 더 자세 

한 내용은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사송동 부근에서 무 

문토기편과 어망추 등 선사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고 

1990년대 분당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이곳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는 

데, 그 보고서에서는 사송동에 23기의 지석묘가 더 있었다고 전하고 있 

다. 이처럼 이 지역에는 지석묘가 다수 분포하며, 이와 관련된 유적과 유 

물이 많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적어도 기원전 300년 이전의 청동 

기시대에 이 지역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일정한 기술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지석묘는 흔히 ‘고 

인돌’ 이라 부르는 것으로 청동기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무텀인데, 지석 

묘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매장풍습은 물론 사회조직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선사시대에 한반도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의 문화계통을 파악하 

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송동 지석묘군은 더 이상 훼손 

되지 않도록 잘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라도 이 일대에 아직 발견되 

지 않은 지석묘가 존재하는지, 또한 이와 관련된 주거지 등의 유적이 분 

포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석묘를 통해 충분히 짐작되는 청동기시대의 이전에도 이 지역 

에 사람이 실았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현재까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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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시대 이전, 즉 신석기시대나 구석기시대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실았 

다는 직접적이고도 물적적인 증거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인근 

에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암사동유적, 미사리유적이 위치하며, 이들이 

한결같이 한강의 지류에 입지한다는 점은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이 지 

역의 젖줄과도 같은 탄천 또한 한강의 지류 중 하나로서 탄천으로부터 

공급되는 물과 주변의 범람원은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을 것이다. 현재, 탄천의 서안에는 군부대의 비행장이 건설되어 

있고, 그 여파로 인해 탄천 일대 대지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천 주변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이 사라 

지는 것은 아니며, 이 일대 선사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탄천 

주변을 계속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시대 이 지역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한성시대 초기백제의 역사이다. 초기백제의 역사는 부여계 

통에서 남하한 집단이 한강유역에 백제를 건국하고, 이후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의 남히- 때, 웅진으로 천도한 시기까지의 약 500년에 걸쳐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구한 시간을 가진 ‘한성시대’ 는 이후 채 200년이 

안되는 ‘웅진기’ , ‘사비기’ 백제에 비해 그 내용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위 ‘잃어버린 500년’ 으로 비유되 

기도 한다 이 시기의 백제는 문헌기록보다는 주변에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훨씬 분명한 모습을 드러낸다. 일찍부터 백제의 도읍으로 주목받 

아온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몽촌토성(사적 제297호)을 비롯한 이성산 

성 등의 성곽유적과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등이 그것이다. 학계 

에서는 백제가 도읍을 했던 도성의 위치가 어디인 가를 놓고 수십 년째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띤 성의 규모와 

출토내용의 풍부함을 근거로 풍납토성을 도성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이를 충분히 연 

구.검토해 나기-다보떤 치-차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는 다른 각도에 

서 한성시대 초기백제에 관한 연구는 도성의 위치 등에 관한 문제에 너 

무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그 주변의 지역에서 함께 전개되고 있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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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 혹은, 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은 

가 생각된다. 한성시대 초기백제의 도성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외곽에 위 

치하는 이 지역의 역사 및 문화상을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은 아마도 이 

런 문제의식으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시대의 문헌기록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삼국사기』 에 나오 

는 건국설화를 보면 백제가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 

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몽이 북부여이| 있을 때 날은 아들이 오자 태자가 되었다 비류와 온조는 

태자어|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서 마침내 오간·마려 등 10명의 신하를 거 

느리고 남하하니 따라가는 자가 많았다.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辯) 

에 올라 살 곳을 찾아보니 비류는 해변어| 살기를 원하였다 10명의 신하가 

말하기를, “생각컨대 이 하남의 땅은 북은 한수(漢水)를 띠고, 동은 고악(高 

동)을 의지하였으며 , 남은 옥택(;天澤)을 바라보고, 서로는 대해(大海)를 격하 

였으니 , 그 천험의 지리가 얻기 어려운 지세라 여기에 도읍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비류는 듣지 않고 그의 백성을 이끌고 미추홀로 가 

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의 위례성어| 도읍을 징하고 10신으로 보익을 삼아 콕 

호를 십제(十濟라)고 하니, 이 때가 전한 성제의 흥가 3년 (8.C. 18) 이다. 비류 

는 미추홀의 땀이 습하고 물이 짜서 안거할 수 없으므로 돌아오f 위려|를 보니 

도읍이 안정되고 벅성이 편한지라 참회하여 죽고 백성들이 오니, 후에 백제 

(百濟)로 고쳤다 

(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 시조 온조왕) 

위 기사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10명의 신하가 말한 하남의 지형지세 

이다. 북쪽의 한수가 한강을 말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고, 동쪽의 고 

악은 광주군 남한신성 일대의 험준한 산악일 것이다. 문제는 남쪽의 옥택 

이 어디쯤일까에 대한 문제인데, 옥택을 말 그대로 풀면 비옥한 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백제의 유적이 밀집된 현재의 서울시 

송파구를 도성이 위치했던 하남으로 가정하면 그 남쪽의 옥택은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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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 탄천 등의 한강지류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한강의 

지류에 이미 선시-시대에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던 흔적이 대규 

모 선사주거지의 존재를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틴-천 및 양재천 일대 저 

습지 또한 당시 사람들이 생업을 펼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비옥한 평야지대, 즉 옥택인 것이다. 어쩌면 한강 이남의 남한산과 그 주 

변의 얄은 구릉 사이를 흐르는 탄천 일대의 평야지대에 살던 주민들과 

그들이 생산해 내었던 풍부힌 물산이 초기백제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 

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럭이 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삼국시대에 한강유역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는 고구려의 남하이다. 고구 

려는 징-수왕 63년(475)에 병력 30,어0명을 동원하여 백제의 도성인 한 

성을 공격하였고, 도망치던 개로왕은 아차산성에서 붙잡혀 피살되었다, 

이 사건으로 약 500년간 한강을 지배하던 백제는 결국, 한강에 대한 패 

권을 고구려에 넘겨주고 금강일대의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다. 전 

쟁을 통해 한강유역을 장악한 고구려는 새로운 점령지를 자신의 관할 하 

에 두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고구려는 한깅-유역의 농경지대를 

장악하고 이 일대의 주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님-한 

산 일대의 장악에 큰 비중을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한강유 

역의 북한산군(;|디£||」씨IS)이며 이를 별도(서IJX~)의 의미가 있는 남평양(南 

깎壞)이라 명명히며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남평양시대(?)’ 는 백제 성 

왕이 나제동맹을 이루어 한강유역을 탈환할 때까지 70여 년간 지속된다. 

삼국시대에 한강유역을 최종적으로 차지한 것은 신라였다. 볍흥왕∼진 

흥왕대를 거치며, 크게 성장한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으로 한깅-상류 10개 

군을 점령하였다. 이어 백제가 차지한 한강하류 6개 군을 공격하여 이마 

저 빼앗으니 이로써 나제동맹은 결렬되고 말았다(553) .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은 신라가 남한산 및 한강유역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함으 

로써 삼국을 통일하는 커다란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신라는 익 

히 한각유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기 위해 군사적 

성격의 행정구역인 신주(新1·1'1)를 설치하는 등 이 지역의 경영에 적극적 

이었다. 신주는 지금의 남한산성을 가리키는데, 주장성(품E를城)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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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口長城)이라 불리우며, 이성산성과 더불어 한강유역의 중요한 군사 

적 요충지가 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 한강유역이 가지는 중요성은 이곳 

의 패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삼국의 판도가 달라질 정도로 커다란 

정치군사적 의미가 있었다. 한강유역은 한성시기의 초기백제가 고대국가 

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었으며 이곳을 상실한 백제는 중요한 세력기 

반을 잃음으로써 남쪽의 금강지역으로 천도하며 국세가 크게 기울게 된 

다. 백제는 한강유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히-였으므로 고구러에 

대항하여 신라와 나제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탈환을 도모하였지 

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신라는 건국초기에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지만 나제동맹 및 이의 결렬을 통해 결국 한강유역을 확보하 

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을 통해 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자신 

의 통제 하에 둠으로써 국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나아가 삼국을 통일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결국 삼국시대에 탄천 일대의 지역이 기지는 

역사적 의의는 한깅-유역이 가지는 정치군사적 맥락을 빠뜨리고 이야기하 

기는 어려우며, 이와 더불어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배경으로 이 지역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한 이후 탄천을 포함하는 힌-깅-유역은 도성 

과 이를 인적, 물적으로 뒷받침하는 배후지로서 기능하였다. 고구려의 남 

하정책 이후, 백제의 한강유역 수복괴 신라의 진출 등을 통해 한강유역은 

정치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었지만 신라에 의해 최종적으로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는 9주 5소경 중 한산주(파니|州)에 편입된다. 9주 

5소정의 설치는 통일된 선라의 확대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지방거점을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강유역이 

가지는 성격 또한, 지방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행적구역의 한 단위 

로 변화하게 된다. 신라 말기에 이르러 왕실의 힘 이 약해지자 전국 곳곳 

에 나름대로의 경제적 기반과 군사력을 보유한 지방호족들이 할거히-게 

되는데, 이들은 대개 9주 및 5소경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기반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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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세력 중의 하나가 광주(禮州)에 근거를 둔 왕 

규(王패)이다. 광주는 신라말기까지 한주(평州)로 불려지던 곳으로 광주 

로 개칭된 것은 태조 23년(940)의 일이다. 태조는 수많은 지방호족들을 

견제 혹은 수용하기 위해 통혼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왕규는 이러한 흐름 

에 부응하여 왕실과 적극적으로 인척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정치적 영향력 

을 발휘하고자 했다. 왕규가 고려 왕실 갚숙한 곳끼지 믹-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타의 유력 호족들과 마찬가지로 왕실에서도 함 

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사병집단을 소유한 무시할 수 없는 

정치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왕규의 정치적 힘은 무력에서 비롯되는 

데, 이를 유지해주는 기반이 한강 일대의 비옥한 평야에서 비롯되는 경제 

력의 소신-임은 자병한 것이다. 

왕규 등의 믹-강한 호족의 세력은 굉-종대에 접어들면서 많이 약화되고, 

고려는 각종 조치를 통해 점차 왕실의 안정 및 중앙집권화의 길로 나아 

가는데, 이러한 흐름과 함께 진행된 것이 비-로 지빙제도의 정비이다. 고 

러의 지벙-관제는 성종 2년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설치함으로써 비롯 

되었다. 이때 설치된 12목은 양주, 광주, 충주, 청주, 공주, 해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황주이다. 광주에 목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중앙에 

서 직접 지방관이 파견되어 현지의 향리들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아직 중앙의 힘이 지방 곳곳에 미치지 못하였던 고려시대에 광주 

에 목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어야할 민-큼 광주지역 

의 중요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지방관제의 정비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통일신라말기부터 지방호족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 

던 광주를 비롯한 주요 거점이 성종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앙의 통제 

속에 편입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목은 천녕군(현 여주군), 

이천군(현 이천시), 죽주(현 안성시 ), 과주(현 과천시)의 4개 속군과, 지 

평(현 양평군 지제면), 용구(현 용인시), 양근현(현 잉=평시)의 3개 속현 

을 관할하는 광역의 행정구역이었다. 이러한 주읍과 속현은 역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었는데, 고려시대에는 도읍인 개경을 중심으로 전국이 22개 

의 도로망으로 연결되었다. 도로망을 통해 살펴볼 때 광주목의 입지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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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남부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개경과 경기님부 

의 연결로는 청교도( ,Jj-交|‘파)이며 , 이곳으로부터 통쪽으로 춘주도(츄州편). 

병주도(띤州파)를 통해 강원도 방떤으로, 남쪽으로 광주도(파州평).평구도 

(7['- J조道)를 통해 전라도, 경상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러한 전국 각로 

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던 광주목은 관할구역 내에 많은 역을 두었는데, 

광주의 경 안역 (찌'.k:m떨).징-가역 (0長흙.뿔).인-업 역 (갖業.원).님-신-역, 과천의 양 

재역, 용인의 금령역(公값뽑), 죽산의 좌친역( 1±'.a:파뭔).분행역(分行뽑,) 이 

천의 오행역( -/다 J:,1,꽤).안리역 ('i(利繹)등이 그것이다. 이들 역을 통괴하는 

주요한 역로는 한양-양재-용인-죽신--음성-괴신--연풍의 역로와 한양

이천 음죽 충주로 이어지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위치하느 

것이 오늘닐끼지도 지명으로 남아 전해지는 낙생역(했/ |극,딱)이다 지방제 

의 정비와 함께 이와 같은 역참로의 발달은 고려사회를 행정.군사.상업적 

인 측면에서 이어주는 동맥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특히 낙생역을 비롯한 

광주 일대의 역은 남부의 풍부한 불산을 수도 개정으로 실어 나르는 중 

요한 길목이었다 

성종 14년(995)에는 12목 대신 12주 절도사제(폐j요1*~1페)와 l펑행히-여 

10도지1(펴fl퍼)기- 실시펴었다. 10도제에 띠-라 전국은 관니}도, 중원도, 하남 

도, 강남도, 영남도, 신-남도, 영동도, 해양도, 식빙-도, 패서도 등으로 나뉘 

었는데, 광주목은 이때 관내도에 속하였다 이 제도는 군시-적 성격이 강 

하며, 딩제(J,페1;1J)를 모방힌- 것인데, 절도시-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한 

수 아래로 여기던 거란의 1차 침입 (993)을 입음으로써 얻은 교훈을 통 

해 잔국을 보다 강력한 군시-동원체제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강한 것이었 

다. 현종 3년(1012)에는 절도사가 폐지되고 안무사(淡빡f*)가 설치되는 

데, 이는 군정통치에서 민정통치로 복귀됨을 의미힌다. 현종 9년(1018) 

에는 인-무사가 폐지되고 다시 8목이 생기는데 이때, 다시 광주목으로 복 

귀되면서 고려시대 지벙-제도는 완비되며 이는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골격 

을이룬다. 

고려시대 후기에는 무인정권기의 잦은 정변과 몽고의 30여년에 걸친 

침략으로 많은 시린이 있었다. 몽고침략기에 고려 왕실은 강화도로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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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여 무시-했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 특히, 광주 지역민들의 피해는 

“몽고군이 광주를 지니-면서 주민을 잔멸하지 않음이 없었다.” 는 기록에 

서 보이는 것처럼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몽고의 침략을 

받으며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진 것과 함께 몽고의 긴-섭기를 거치면서 현 

종대에 완비된 5도 양계의 지방제도도 서서히 변질되어 간다. 현종대에 

8목 중의 하나로 확정되었던 광주목은 이후 충선왕 2년(131이에 전국 

주군의 읍호를 고칠 때 지주사(JIJ'l'I‘|事)로 깅-동되면서 8목에서 제외되는 

등 그 지위가 격하되었다. 그러다기- 고려말기인 공민왕 5년(1356) 디-시 

목으로 격상되며 본래의 지위를 되찾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의 각축장으로서 군사적 중요도가 높았던 

한강유역은 고려시대 들어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8목 중 하나인 

광주목이 되면서 행정적으로 계속 중요시되었다. 그것은 광주목이 개경의 

남쪽의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삼남지방에 중앙의 정치력을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지-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 지역의 기 

름진 평야지대는 전시과의 제정을 통해 중앙에 진출힌- 귀족들에게 전지 

와 시지로 지급됨으로써 중앙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고려시대 

에 이 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한 역시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조선시대 들어 린천 일대를 포함하는 광주지역은 지방제도의 개편과 

함께 몇 차례 변화를 맞는다. 태조 4년(1394) 새로 개창한 조선왕조의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고 천도를 딘행하면서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었는 

데, 이때 광주는 경기죄-도에 편입되었다 태종 3년(1403)에는 지방 군현 

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충주.청주.원주.니-주.싱-주.진주.성주 등과 

함께 이 지역은 광주목에 펀입되었다. 광주목은 군시적으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진관체제의 성립이후 강화되어 군사편제상 광주진 

을 거진(巨鎭)으로 삼고, 광주목사 휘하에 여주목.이천도호부.양근군.음죽. 

지평.양지.죽산.과천현을 두어 광주목사는 병마첨절제시-외- 병마절제사를 

맡고, 기타 수령은 병마동침절사.병마절제도위를 겸직하도록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광주목이 지정학적으로 한강 이남의 힌-양 남부를 김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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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치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한강 이남의 광주지역에서는 조 

선 초기에 군사훈련이 시행되었던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군사적 

기능 이외에도 이곳은 교통로상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왕릉 혹은 온천 등 

의 행차시 닉-생역을 비롯한 부근의 역이 자주 이용되었고, 사신들의 숙 

빅처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광주목은 이후 연산군 때 일시적으로 혁파되 

었지민 중종 때 곧 복구되어 명종 14년 ( 1559)에 목사가 다시 파친되었 

으며, 선조 10년(1577)에는 광주부로 승격되어 부윤이 임명되었디. 

조선시대 이 지역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 바 

로 천림산 봉수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띤 첨림산 봉수는 서울 

남산의 목벽산 제2봉수에 연결되는 제2로 봉수노선에 위치히-는 경기지 

벙- 마지막 봉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상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오야동, 심 

곡동, 시 흥동, 둔전동, 사송동, 금토동, 상적동, 고등동 일대 대왕마을의 

역사를 유물과 유적,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지역은 낮은 구릉과 하 

천이 발달한 지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풍부힌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가 용이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요인은 선사시대 이래 이곳에 살 

아가는 사람들의 생활터전이요, 이곳을 지배하였던 주요 정치세력의 경 

제적 기반으로서 작용하였다.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군, 『삼국사기』 「팩 

제본기」 시조 온조왕조 등의 기록은 이 지역이 가지는 이와 같은 성격 

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시대에는 각국이 이 지역을 치-지 

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군시적 요충지로서의 성격 

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 지역에 대한 명칭은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정비 

과정에서 광주목으로 확정되는데 고려시대 수도인 개경 남쪽에 위치히

고, 고려초기부터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는 곳으로서 중요시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도읍이 한양으로 정해지면서 이 지역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삼남지방에서 한잉=으로 들어오는 관문의 역혈을 했기 때문 

에 이 지역에는 역참과 봉수가 발달하였다. 이 렇게 고려.조선을 거치며 

만들어진 체계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치.행정.군시-.경제.교통.통신.문화 둥 

디방면에 걸쳐서 지속되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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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왕마을 문화유적 위 π| 도 
水 原 (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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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문화유적에 나타난 대왕마을 53 



-κ뻐4口뻐I니 연띠 



보 - ω 없  매 삐 } 때 펴 오 - - L m }마  [ 그 뼈 므 뻐  〔끼
 

[
n



水 原 (033) 
도잉U- ” .JS:Z - 0 10 033 

56 대왕마을지 



水 原 (034) 
£tl'l!9.._ NJ62-9 •18 -。•• , .‘ooo;qw~ 

저13장 문화유적에 나타난 대왕마을 57 



58 대왕마을지 



3. 대왕마을의 문화유적 깨판 

대왕마을은 과거에 광주군 대왕면이던 곳을 가리키는 말로 현재는 성 

남시에 편입된 수정구 일대의 신촌, 오야, 심곡, 시흥, 둔전, 사송, 금토, 

상적, 고등의 9개 동리를 뜻한다. 이 지역은 서쪽에는 청계산을 중심으 

로 국사봉.인릉산 등의 높은 산지가 있으며, 이들 산지로부터 동쪽으로 

여러 갈래의 능선이 뻗쳐있다. 능선 사이 사이에는 ‘深션’ 이란 동리명 

에서 짐작되듯이 깊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물 

줄기는 동쪽의 저지대로 흘러 탄천에 합류한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서쪽의 산간계곡과 동쪽 탄천변의 구릉성 

산지 및 저지대는 사람들이 삶을 일구어 나가는 터전이 되었다. 문화유 
적이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겨놓은 자취인 바, 사람들이 

삶을 영위했던 곳에는 반드시 문화유적이 있게 마린이다. 따라서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 가를 알기 위한 좋은 빙-법은 이러한 문화유적 

을 빌-견히-고, 띤구하는 일인 것이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때는 사송동 지석묘군의 존재가 말해 

주듯 적어도 기원전 300년 이전의 청동기시대부터임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탄천 일대는 지금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했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 

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어쩌면 청동기시대보다도 

더 오래전에 시-람들이 살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이 지역에서 초 

기에 생활하던 사람들은 주로 탄천변의 저지대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인구가 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활범위는 

점차 서쪽의 산간계곡으로 넓혀졌다고 생각된다. 심곡동이나 고등동일대 

의 유물 산포지는 이를 증명해 준다. 

대왕마을 일대에 분포하는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는 최근에 성님-시 광 

역지표조사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조시-한 바 있다 

조시- 결과는 2001년에 발간된 『성님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에 풍부하 

게 수록되어 있어 이번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왕 

에 조사된 유적들을 확인힘-과 동시에 지난 조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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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있는 신규 유적지를 찾아내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고등 

동.심곡동.사송동 일대에서 유물 산포지 몇 곳을 추가하였다. 아쉬운 점 

은 이 지역 선사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는 탄천변에 대한 조사가 기대했 

던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현장실사 결과, 성남 

비 행장 동쪽 탄천변은 하천개량시-업을 통해 외부로부터 토사 반입이 많 

이 이루어져서 원래의 지변을 찾아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 었다. 

그렇지만 개량된 히천변이라 할 지라도 새로 덮은 토사 수 미터 아래에 

서도 유적이 발견되는 예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요즘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유적이 이미 없어졌을 것이라고 미리부터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 

다. 오히려 지금부터리도 곳곳에 남아있는 작은 흔적 이라도 소중하게 생 

각하고, 보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책에서는 이 지역의 문화유적을 크게 고고유적 (8개소), 유교유적 

c21 1H 소), 기타유적 (3개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유적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1] 성남 대왕마을지역 문화유적 헌황(고고분야) 

번호 기 ?「 "A -「내 c C여;〉 위 치 ~-i「크「 시대 

고고1 심콕동 유물산포지1 
수정구 심곡동 

유물산표지 
우정아파E 서쪽 능선 

고고2 심콕돔 유물산포지2 
ζf-; C딘〉 二그 I 人C그|二 -다「드 c드〉 

유물산포지 
우정아파드 서쪽 골짜기 

그1그13 사송동 지석묘군 수정구 사송돔 산9외 선사분묘 청동기시대 

고고4 사송돌(앞골) 유물산포지 1 수정구 사송동 658 유물산포지 

고고5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2 수정구 사송돌 658 유물산포지 

고고6 사송동(앞글) 유울산포지3 수정구 사송동 658 유물산포지 

고고7 사송동(사촌) 유울산포지4 
수정구 사송동 

유물산모지 
낙생로 서쪽 대지 

고고8 사송동(사촌) 유울산포지5 
수정구 사송동 

유물산포지 
수자원공사 남동쪽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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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성남 대왕마을지역 문화유적 현황(유교분야) 

변호 ~저-「며C그 우| J;: I 으c"So그 ~므- 시대 

유교1 최기남묘 수정구 신촌동 산3-1 묘 -까~人 '--' 

유교2 안명세 묘 수정구 심곡동 산67 묘 .'.'5.) 」서; 

유교3 이경헌 묘 수정구 상적동 산24-1 묘 -까~λ L;-j」

유교4 이경민 묘 수정구 고등동 산37 1 묘 -?ι;_;. ‘.:! 

유교5 이통묘 수정구 고등동 산37- 1 R .'.'5. 서」 

유교6 이경안묘 수정구 고등동 산37- 1 R 조선 

유교7 이우묘 수정구 고등동 산28-2 묘 조선 

유교8 이의번 묘 수정구 고듬동 산6-7 묘 • ~서」 

유교9 이함묘 수정구 고등동 산13 묘 조선 

유교10 이심 묘 수정구 고등동 산5-1 묘 조선 

유교1 1 이혜 묘 수정구 고등동 산13 묘 -까4ζ-λ ..:-"」

유교1 2 천림산봉수 수정구 금토동 산32 ε "§--ι、「 조선 

유교13 권징 묘 수정구 금토동 산63 묘 3'0_서 L」

유교14 권우묘 수정구 금토동 산57-4 R -?」;-λ」j」

유교15 권굉 묘 수정구 금토동 산57 1 묘 ~」서」 

유교16 」[그E CL]_그 i E므4 R 수정구 금토동 산64-2 묘 -까」-;λ '--'‘ 

유교17 남원윤씨 묘역 수정구 금토동 산44 묘 조선 

유교18 원경하묘 수정구 사송동 산16-1 묘 { X서」 

유교19 원의손묘 수정구 사송동 산15-2 묘 { 까;λ」j 

유교20 이진수묘 수정구 사송동 산66-5 묘 -까~人 L」‘

유교21 양성이씨 묘역 수정구 사송동 산75 2 R 3'0_ 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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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성남 대왕마을지역 문화유적 현황(7 1 타) 

변호 -。「「저-「며C그 위치 흐c"Sc그-E「온「 시대 

7 1 타1 성남 심콕동 거북바위 수정구 심콕동 320 7 1 타 미상 

7 1 타2 서C> 」E그t 人[그 | 그 -「그드 C드그 -ζ?~ 드 E극브 수정구 심콕동 361 기타 -;」'S_ 人'--」

7 1 타3 λ:jL「」끼」드C>드묘 C>드 人f人 l7 f 수정구 고등동 산3 기타목조물 현대 

4. 대왕마을의 문획유적(고고분아) 

1) 섬곡동 유물산포지 1(深감11메 週物l散布址 1) 

심곡동 유물 산포지 l은 수정구 심곡동 우정아파트 서쪽에 있는 능선 

남사변 아래 작은 골찌-기를 따라 올라가는 소로변에 위치한다. 유적의 

입지는 서쪽의 인릉산(해발 326.7m)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부
 

분에 해발 116 .6m의 작은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봉우리의 남쪽 

정사떤에 형성된 다소 협소힌 대지이다‘ 소로변에서 분청사기 등의 유물 

이 발견되어 주변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석렬 l개소가 확인되었고, 기와. 

분청.백지-.토기펀 등의 유물을 채집하였다. 특히 채집유물 중 기와편이 

많이 보이는데, 앞서 언급한 석렬 l개소와 연관지어 이 일대에 건물지가 

존재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집펀 유물을 살펴보면 먼저 기와류는 선문.집선문.무문의 임-.수키외

가 있다 토기류는 회색 연질의 램편으로 보이며 자기류는 분청접시.대 

접.호 등 분챙시-기의 비중이 높고, 오목굽 형식의 백지-가 눈에 띈디. 이 

상 채집된 유물의 연대는 조선 전기 후반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까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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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지역에 수풀이 많이 우거져서 더 이상의 정밀한 조시-를 진행하지 

는 못하였지만 소로변에서 확인된 석럴유구 주변에 대량의 기와편이 확 

인되었으므로 차후 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시-를 진행한다면 유적의 성 

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곡동 유물산포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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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동 유물산포지 1 조사모습 

2) 섬곡동 유물잔포지 2(深감洞 週物散布址 2) 

심곡동 유물산포지 2는 심곡동 유물산포지 1에서 동쪽으로 약간 내려 

온 지점의 대지이다. 현재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분 

청시-기.백자.토기편 둥 디-수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적의 입지는 

심곡동 우정아파트 뒤편의 동쪽으로 펼쳐진 작은 골짜기이다-

채집된 유물은 토기류의 경우 회색 연질의 토기 렌 구연부편.흑회색 

경질의 토기 파수부펀 퉁이 보이며, 자기류는 분청접시.대접편 등 분청시 

기와 삼각굽 형식의 백자 접시.진- 등의 백자류 비율이 비슷하다. 이상 치} 

집된 유물의 연대는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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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동 유물산포지 2 심곡동 유울산포지 2 조사모습 

3) 사송동 지석묘군(沙松洞 支石훌群) 

사송동 지석묘군은 수정구 사송동의 여수로 님-쪽 도로변에 。1 조二 L」-~으L 
λλ '- 7' -,_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유적의 입지는 탄천 주변의 저지대 중긴-에 간혹 

솟아있는 낮은 구릉지인데 남쪽의 해 빌- 약 lOOm 안팎의 저산지를 떼경 

으로 동쪽의 탄천.북쪽의 상적천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이다. 지석묘군은 

남쪽의 저산지에서 북쪽으로 낮게 펼쳐지는 50m 내외의 구릉 위에 밀집 

하여 존재한다. 북쪽으로 난 이 구릉지대는 여수로가 개설되면서 절개되 

었는데, 원래의 지형은 여수로 북쪽으로 더 연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확인되는 지석묘군 이외에도 북쪽에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일찍이 사송똥 부근에서는 무문토기편과 어밍-추 등의 선시-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그 유물들과 이 지석묘군과의 관런성 

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그 유물들이 발견된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되 

고 있지 못하다. 

지석묘군은 남북방향을 이루다가 동서 방향으로 휘어져 ‘r ’ 자 형 태 

르 이루는 능선 정상부를 따라 일럴로 8개소에 형성되어 있다.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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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크고, 싱-석.지석 동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제일 서쪽에 있는 

지석묘로 이를 1호 지석묘라 하였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하부가 매몰되어 지석 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형태싱-으로 

지석묘의 상석으로 보이는 2개소의 것을 각각 2호.3호 지석묘라 이름 붙 

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1호 지석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동쪽으로 차례대로 4호.5호.6호.7호.8호라 명명하였다. 

차후 이 일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석묘의 분포 현황 

이 피-익-되어이; 할 것이며 특히, 성남 일원에서 그 조사 예가 없는 정연 

한 하부구조물을 갖춘 l호 지석묘와 같은 경우는 도지정기념물로 지정하 

여 보존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호.2호.3호 지석묘 

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호 지석묘 

하부에 지석이 있고, 상부에 징-타원형의 개석이 올려진 지석묘이다. 하 

부구조는 원래 석관형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동쪽과 남쪽의 

구조물은 보이지 않는다. 잔존하는 히부의 판석은 모두 상부가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아랫부분은 흙에 파묻혀 있다. 동편에서 보면 개석 히부 

의 빈 공간에 다수의 천석이 깔려 있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후대의 

교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석묘의 구조물인 지는 불분명하다. 

규모는 길이 390cm, 폭 300cm, 두께 40cm로 비교적 큰 편이 며, 징

축방향은 정님-북방향으로 능선방향 및 탄천이 흐르는 방향과 일치힌다. 

개석 하부의 동쪽 핀석은 길이 173cm, 노출부 높이 55cm이며, 북쪽 판 

석은 노출부 길이 90cm, 노출부 높이 않cm이다. 개석과 하부의 구조물 

은 모두 재질이 화강편마암으로 동일하며 개석 상면에서 별다른 흔적은 

파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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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동 지석묘군 1호 지석묘 사송동 지석묘군 1호 지석묘 조사모습 

사송동 지석묘군 1호 지석묘 조사모습 사송동 지석묘군 2호 지석묘 

(2) 2호 지석묘 

l호 지석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111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평 

떤 장타원형의 개석이 능선에서 남쪽으로 약간 내려온 정사면에 일부가 

토사에 묻혀 있다. 하부의 시설은 현재 관찰되지 않는다‘ 

규모는 길이 195crn, 폭 170crn, 두께 50crn이 며 징-축방향은 1호 지 

석묘와 마찬가지로 정남북방향이지빈 능션이 약간 휘어지고 있으므로 능 

선방향괴 일치하지는 않는다. 재질은 화강편마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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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호 지석묘 

2호 지석묘에서 북동쪽으로 익= 10여m 떨아진 지점에 위치한다. 평떤 

형태는 말각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거의 개석 상면만 드러나 

태이다- 개석에서 동편으로 약 3m가량 떨어진 지점에 판석형의 

비스듬하게 박혀 있으나 이 지석묘와의 연관성은 불분명하다. 

。1 느二 λl 
/‘/、 '- []

석재가 

규모는 길이 180cm, 폭 150cm, 두께 약30cm이 며, 정-축방향은 동서 

벙-향을 이루고 있어 휘어진 능선의 빙-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재질 

은 역시 화강편마암이다 

사송동 지석묘군 3호 지석묘 사송동 지석묘군 4호 지석묘 

사송동 지석묘군 5호 지석묘 사송동 지석묘군 6호 지석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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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동 지석묘군 7호 지석묘 사송동 지석묘군 8호 지석묘 

4) 사송동(앞골) 유물잔포지 1(沙松洞 遺~꺼散布꾀]; 1) 

사송동 유물산포지 l은 사송동 지석묘군이 위치하는 구릉지 남쪽 앞골 

의 대지로서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은 사송동 지석묘군과 

인접한 관계로 당초 지석묘와 관련된 선사시대 유물의 채집이 기대되었 

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지석묘와 직접 관련되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채집된 유물은 토기류와 자기류 등인데, 분청접시류와 삼각굽 형식의 

백지-대접.호 등의 유물 등이 보인다. 토기류는 회색 계통의 연질 토기 저 

부편.대싱-파수부편 등이 보이며 동체부에 파선문이 시문된 토기편도 보 

인다 이상 채집된 유물연대는 대체로 조선 전기가 중섬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기편 중 동체부에 파선문이 시문된 1점은 크기가 너무 작 

아서 확실하게 판단헐 수는 없지만 통일신라시대 토기 중에도 이 런 무늬 

가 시문된 예가 있으므로 통일신라시대까지도 소급될 기-능성은 존재한 

다. 또한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2001년도에 발간한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보고서에서도 이 일대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인화문토 

기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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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 1 사송동(앞골) 유물산포J:I 1 조사모습 

5) 사송동(앞골) 유물잔포지 2(沙松洞 遺物散布址 2) 

사송동 유물산포지 2는 사송동 지석묘군이 있는 구릉의 남동사면에 위 

치한다. 지석묘군과 접하는 지점으로 이와 관련된 유물의 확인이 기대되 

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채집된 유물은 기와류.토기류.자기류 등으로 다양하다. 먼저 기와류는 

집선문 수키외- 1점 이 있고, 토기류는 흑회색 계통의 구연부편 다수와 평 

저 형식의 토기 저부편이 있다. 자기류는 분청접시 등 분청시-기와 다기 

로 쓰이는 백자 주자편.흑유편 등이 확인되었다. 채집된 유물의 연대는 

조선시대로 판단된다. 

사송동(앞글) 유물산포지 2 사송동(앞글) 유물산포지 2 조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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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송동(앞골) 유물잔포지 3(沙松洞 遺物散布址 3) 

사송동(앞골) 유물산포지 3 

채집유물사송돔(앞골) 

사송동 유물산포지 3은 시-송동 유 

물산포지 l 동쪽의 여수로 남쪽 도 

로변의 대지로 현재 경작지로 이용 

되고 있다. 여기에서 채집된 유물은 

분청 및 백자 등 자기류와 토기류인 

데, 부근의 다른 산포지에 비해 유물 

의 빈도가 낮은 편이디. 채집된 유물 

의 연대는 조선시대로 판단된다. 

유울산포지 3 조사모습 

7) 사송동(사촌) 유물잔포지 4(沙松洞 造物11랬布址 4) 

사송동 유물산포지 4는 수정구 사송동 사촌의 낙생로 서쪽 대지에 위 

치한다. 이 산포지의 남쪽으로논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가 인접하여 지 

나기-며 , 서쪽에는 수자원공사 성남관리단이 있다. 남쪽의 해발 70m 내 

외의 낮은 산지를 비}경으로 북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해발 50m 안팎의 

알은 구릉지는 낙생로 동쪽의 분당구 쪽으로도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추 

정되는데, 현재 낙생로 동쪽은 성남재2종합운동장과 야탑동 일대에 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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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딘지가 건설되면서 원래의 지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채집된 유물은 죽절굽의 백자대접편 등 백자류와 평저 형식의 토기지 

부편 등 토기류가 있으며, 유물의 빈도가 낮은 편이다. 채집된 유물의 연 

대는 조선시대로 판단된다.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 4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 4 

8) 사송동(사촌) 유물잔포지 5(沙松패 펴物I~쩌파1J:: 5) 

사송동 유물신-포지 5는 수정구 사송동 사촌에 있는 수자원공사 성남관 

리단 남동쪽에 인접한 대지에 위치한다. 이 산포지의 남쪽으로는 서울외 

곽순환고속국도가 지나간다 남쪽과 서쪽의 해발 lOOm 내외의 산지와 

동쪽의 해발 70m 안팎의 구릉지에 싸인 해발 약 50m 정도의 대지이다. 

채집유물은 기와류.분청사기류.토 

기류.옹기류이디. 기와는 알게 시문 

된 시-선문의 수키와이고, 분청사기 

류는 선각문의 분청사기병편.인화문 

대접편 등이 보인다. 토기류는 파선 

문이 시문된 토기 동체부편.돌대가 

있는 동체부편 등이며, 옹기 구연부 사송동(사촌) 유물산포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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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점 수습되었다. 이중 파선문이 시문된 토기 동체부편은 사송동 유 

물산포지 1에서 확인된 토기와 달리 토기 내부에 빅-자로 두드린 흔적이 

뚜렷하므로 조선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채집된 유물의 연대는 조선시 

대로 판단된다. 

사송돔(사촌) 유물산포지 5 채집유물 사송동(사촌) 유울산포지 5 조사모습 

5 . 대왕마을의 문화유적(유교분아) 

1) 최기남 묘(崔起南 홉) 

최기남 묘는 수정구 신촌동 오야리 (왜실) 북서쪽의 능선 끝자락에 위 

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서쪽의 봉우리 (해발 약 200m)에서 동쪽으로 내 

려오는 능선 하단부의 남동쪽 해발 약 55m 지점 이며, 님동향이다. 묘의 

동쪽에는 앞말이 있으며, 23번 국도가 지나긴다 

묘역에는 용미를 갖춘 원형의 봉분 l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묘표.상 

석.4각 향로석.동지석.장명등이 배치되 고, 상석 좌우에 8각 망주석.금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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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의 문인석이 배치되었다. 한편 묘표에 配貞敬夫人 全j‘|‘|째|]民라 새져 

져 있으므로 부부합장묘임을 알 수 있다. 

묘표는 비좌.비신.관석을 갖추고 있는데 비신과 관석 부분이 세로로 

균열되어 접착한 흔적이 보인다 비선 앞면에는 ‘願領議政完興府院君崔

公起南之훌훌 廳j한젠~.XA~fl‘|뺑[1.EE;附’ 라 새겨졌으며, 후변에는 공의 약력 

및 건립연대(困밟8月 290)가 새겨졌다. 관석은 앞면에 태양을 상징하는 

떠放이 있고, 뒷면에는 달을 상징하는 半圓값이 양각된 디月級의 양식인 

데, 이러한 예는 고동동 李l꿇( 1470∼1534) 피qi道!이·~.李뭘|웹 흉碼 등에서 

도 확인된다. 

최기남(1559∼161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全州이며, 자는 

따淑이다. 호는 |맺션.|%弱.養l젠이며, 秀俊의 子이고, 병자호란 때 주화론 

을 주창하였던 영의정 崔f!틸곰의 父이다. 선조 35년(1602)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에 보임되었으며, 병조좌랑에 올라 지제교 

에 선발되기도 하였다‘ 광해군 재위시 사현부 장령.홍문관 수찬.교리를 

거쳐 황해도 암행어시--永댔lJ仔힘를 지냈으며, 후에 이-들 최명길에 의해 영 

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최기남묘역 최기남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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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명세 묘(安附l:tt 幕)

안병세 묘는 수정구 심곡동 우정아파트 뒤편의 능선 중턱에 위치한다. 

묘역은 서쪽의 인릉산(해발 326.7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중 

간의 해발 약 130m 지점에 남동쪽을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는데 능선 

상에 있지 않고, 능선에서 남쪽으로 약간 벗어난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점 이 특징 이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묘표.혼유석.상석 .4각 향로석이 있고, 상석 좌우에 밍주석이 배치되었다. 

이들 석물은 원래 시흥에 있던 묘를 1960년대에 시흥 일원이 택지로 개 

발되면서 이장한 이후에 세운 것들이다 

묘표는 비좌.비신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신은 오석으로 만든 월두형태이 

며, 건립연대는 1969년 10월이다. 

안명세(1518∼1닮8)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順與이며, 자는 

원j젠이다. 부호군 젠의 아들이며, 朴핏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중종 39 

년(1않4년) 별시문과에 병괴-로 급제하여 승정원가주서.예문관검열 등을 

지냈다. 1545년(인종 1)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李핀·鄭JI며朋 등이 무고 

한 현신들을 숙청하였던 전말을 담은 l뀐政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명종 

3년(1548)) 이기 등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武Ji'.寶

짧』 을 찬집할 때, 을사년 딩시 함께 사관으로 있던 폐칩]源이 시정기 내 

용을 이기.정순붕 등에게 밀고함으로써 국문을 당하였다. 문제가 된 시정 

기 내용에는 인종의 장례식 전에 尹任 등 3대신을 죽인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기 등이 무고한 많은 선비들을 처형한 

사실, 그리고 이를 찬.반하던 선비들의 명단 등이 담겨 있었다. 그는 국 

문을 당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정순봉의 죄익-을 폭 

로하였고, 사형에 임해서도 의연한 모습을 남겼다고 한다. 선조 l년 

( 1567)에 신원되어 직칩을 디시 톨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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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세묘역 안영세묘 

3) 이경헌 묘(李景憲 幕)

이경헌 묘는 수정구 상적동 적푸리 대왕저수지 북쪽의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북쪽의 봉우리(해빌- 300.9m)에서 내려오는 능 

선 말단부의 해발 약 95m 지점에 남향하고 있으며, 앞쪽으로 대왕저수 

지를 바라보고 있다. 

묘역에는 용미를 갖춘 윈형의 봉분 171가 있으며, 정변에 묘표.혼유석. 

상석 .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소형 문인석.망주석.문인석이 배치되었 

다. 망주석은 8각이며, 간주석에 석수조각이 양각되었고, 무늬가 화려하 

다. 문인석은 금관조복형으로 젖을 잡은 손의 손가락을 표현하였고, 관복 

이 화려하다. 

짜£는 비좌.비신.관석을 갖춘 형태이며, 관석의 운문이 화려한 것이 

특정이다 비신의 앞변에 끼·:;r I꺼朝빡兵판I參判!!싼~\만判펄德、水李公원;띔之 

첼 J관£人짜平尹JX;폐까E’ 라고 새 겨 져 쉴£人 싸각5.jl· J:X:;와의 合종투깅흙임 .Q.. 

일- 수 있으며, 건 립 연대는 껄祖後55年王l넷(1682, 숙종8) 3月 이 다. 관석 

에는 운문을 배경으로 중앙에 l낌l放이 굵고 갚게 새겨져 있다. 

이경헌(1많5∼165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德水이며, 자는 

따)띈이고, 호는 짚 11.1 이다. 증좌참찬 李핍의 뺨孫、이고, 德、安君 李熾祚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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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이며, JI따天府使 패의 子이다. 또한 이경헌의 땀는 영의정 映寧JHI하君 

깨f!J?Jl{의 딸이 다. 광해군 1년(1609년)에 진시-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증 

광문과에 병과로 협격하여 승문원에 발탁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남 

한산성으로 인조를 호종하였고, 환도하여 가의대부에 올라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개성유수가 되었다. 1639년 사은부사로 심양에 가 

서 인조의 병이 심하므로 볼모로 있는 세자를 대신하여 본국에 있는 元

孫을 볼모로 하여 세자를 귀국하게 

한 것이 왕의 뜻을 어겼다 하여 

1640년 南%에 유배되었으나 세지

가 귀국하자 풀려나와 호조.공조참판 

을 역임하였다. 경기도 관찰사, 강화 

유수, 공조.예조참판, 동지돈녕부사 

를 지냈다. 이조판서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세자좌빈객으로 추증되었다. 

이경헌 묘역 

4) 이경민 묘(李景閔 활) 

이경헌 묘역 

석물이경헌 묘 

이경민 묘는 수정구 고등동 고산골 북쪽 능선 끝부분에 위치하며, 부 

근에 이통 묘, 이정안 묘가 함께 있다. 묘역의 입지는 남서쪽의 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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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229.3m)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 남동사면의 끝부분으로 남 

동향이다. 묘역의 북쪽에는 대왕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상적천이 동쪽으 

로 흐르며, 이와 접하여 내곡-분당긴- 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묘역에는 호석을 두른 원형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흔유석.상 

석.6각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묘표.문인석을 배치하였다. 문인석은 금관조 

복형으로 길게 늘어진 의습과 굳게 다문 입술과 .을 잡은 손가락이 뚜 

렷하게 표현되었다. 

훌表는 봉분의 좌측과 우측에 각 1개씩 마주보고 있는데, 좌측의 것은 

비좌.비신.관석을 갖춘 형식이며, 우측은 월두형이다 좌측의 묘표는 비좌 

가 龜跳의 형태로서 특이한데 거북의 이목구비 및 등의 施며級이 뚜렷 

하다. 이와 같은 귀부형태의 비석은 드문 예이다. 비신 앞면에는 ‘醒大

똘때1l國철따大夫議政府-左議政暴領 經첼事春秋館事行週政大夫行白川깎I~守李 

公景閔之훌 賴貞敬夫人全州李a:;之輩’ 라고 새겨져 있어 貞淑夫人 全州李

a:;와의 합장묘임을 알 수 있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뭘祝紀元後甲子(숙종 

10년, 1684) 三月 이다. 관석은 티 J큐波이 조각되어 특이한데, 앞면에 운 

문을 배경으로 중앙에 태양을 상징하는 圓救이 있고, 뒷면에는 운문 배 

경에 달을 상징하는 半圓放이 있다. 이러한 일월문의 예는 드문 편인데, 

고등동 李i쫓j( l470∼1534) 神道牌.신촌동 崔i많南( 1559∼1619) 파1 11道牌 

등에서 확인된다 

우측의 基表는 좌측과 달리 비좌.비신만 갖춘 월두형이다. 비좌에는 안 

상문과 복판복련문이 새겨져 있다. 비신의 건립연대는 좌측 묘표와 같은 

숙종 10년( 1684) 이다. 한편 후면에 ‘誌、石j별在大字{때l禮Ji!~前iil'.rF’ 라 새 

겨졌는데 이 내용을 통해 지석이 귀부 앞에 매장되어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경민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德、水이 며, 자는 파꽤이다 호는 

fl.易村이 며, II펴天府핍 李通의 2子로 議政公이다. 선조11년( 1578)에 등용 

되어 |김川힘IS守를 지냈으며, 사후 議政府 左議政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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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묘역 이경민묘 

이경민 묘묘 이검민 묘 문인석 

5) 이통 묘(李通 훌) 

이통 묘는 수정구 고등동 고산골 북쪽 능선 끝부분의 이경민 묘가 있 

는 곳에서 북쪽으로 기-까운 곳에 위치하며, 남동향으로 묘역의 엽지는 

이경민 묘와 같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 봉분이 있으며 , 봉분 정띤에 묘표. 

혼유석 .상석.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동지-석.망주석.문인석을 배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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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인석은 .금을 들고 있는 금관조복형으로 짧은 2단의 옷소매를 하 

고 있다. 동자석은 素髮에 홀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망주석은 8걱-이며, 

석수조각이 양각되어 있다. 

輩表는 비좌.비신.관석을 갖춘 형 태이다 비좌에는 안싱-문과 복련문이 

조각되었으며, 관석의 앞면과 뒷면에는 모두 운문을 배경으로 태양을 상 

징하는 圖l放이 새겨졌다. 비신에는 앞면에 있으며, ‘H曾}!曾大l로![패|뚫l뭘1除大 

夫議政府폈議政했- 짧、 經廷淑象藍꿇 世子[때總、豊져팀行週힘||大夫行J I떠天쩨守李 

週之裝 貞敬夫人文化깨11 132;之幕’ 라고 새겨져 있어서 힐敬夫人 文化柳132;와 

의 합장묘임을 알 수 있다. 

이통( 1556∼1620)은 조선 중기 의 문신으로 자는 天쐐이 며, 본관은 德、

水이다. 海뿔띔 李i풀i의 손자. 父는 李元짧이나, 나중에 며:{{()j쩌父인 I짧從 

李않삶피추의 이-들로 出繼하였다‘ 9세 되던 해에 생부가 병시-하자 율콕 문하 

로 들어가 학업을 계속하였다. 29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다시 1써셨f'-1-의 

여러 경전에 모두 합격하였다. 高山 현감, 최까 현령, 平 1블뛰15守, I I떠川쩨 

守 등을 지냈다. 光海띈의 집권 때 永昌大펀 修死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로는 세상을 등졌으며, 거문고를 타고 詩歌를 옳으면서 지냈고, 벼슬길 

에는 니-이-가지 않았다. 

이통묘역 이통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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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묘표 이통 묘 문인석 이통 묘 동자석 이통 묘 맘주석 

6) 이경안 묘(李景頻 基)

이 경안 묘는 수정구 고등동 고산골 북쪽 능선 끝부분에 위치히며, 父

이통의 묘역 하단에 남동향하고 있다. 묘역의 입지는 이통 묘와 같다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묘표.혼유석.상석 .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망주석은 간주석에 석수조 

각이 양각되어 있으며 짧고 뭉룩하다. 전체적으로 석물의 수효와 양식 

면에서 父인 이통 묘에 비해 단출한 편이다. 

강핏表는 비좌.비신만을 갖춘 월두형인데, 비좌에는 안상문과 단판복련문 

이 조각되었다 비신 앞면에는 ‘R曾承政|칩1효J.f~ 듀行퍼論|짝正듬李公景때之 

첼 !!엠淑夫Ai흥ji易金a;페1:.C. ’ 라고 새겨져 뺑淑갓人 혈陽金a;와의 합장묘임 
」깅」 。l i느 。1 「l
2. E코 • /λλ .., 

이경안(1572∼161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德水이며, 자는 

따파이다. 호는 松꺼이며 , ]|따天府使 李通의 T이다. 선조 24년0591 )에 

진사가 되고, 160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광해군 원년인 

1608년에 j깎 11 〔으로서 마JI퍼에 |직科로 급제하였다. 예조좌랑.정언.깅-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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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중화부사.황해병사를 역임하였다. 이경안은 문예에 뛰어나 당대에 이 

름을 떨쳤으며, 그의 테I파는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에 의해 다투어 진 

사되어 세상에 크게 유행하였다. 관직은 퍼굉||人λ|펴댔院正言 鎭휴秋uw記 

파디 n曾通政太夫싸政!짚휩rs짜듀했經뚫參贊딘’ 휴秋fil이|장렛官 藝文館直많學 

fbJ좌하l감正에 이 르렀다. 

이경안묘역 이경안묘표 

이경안묘 이경안묘 망주석 

7) 이우 묘(李꽤 펄) 

이우 묘는 수정구 고동동 대왕저수지 북동쪽의 작은 봉우리(해발 

136m) 중턱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남쪽의 해발 149.2m의 봉우리 

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남서사변에 앞쪽의 대왕저수지를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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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곳이며, 남동향이다 이우 묘역은 최근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 

으나, 1994년 문중의 노력으로 확인되어 새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묘역에는 용미외-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변에 

혼유석.상석 .4각 향로석 이 있고, 좌우에 소형 문인석.묘표.8각 밍주석을 

배치하였다 .. 

캘J싸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다 비신 앞면에는 ‘ l폐.、H:i원兵 

뻗參判德水李公ι홉 !!샘J간入-人 ~~1' 1‘11-딛~폐右 n曾fi);人光11 !쇼E미f‘.j/1→·’ 라고 

새겨져 야£人光1I1金JX; 외-의 합징-묘임을 알 수 있다. 비신 후면은 일부 

마모되고 결락되어 완전한 판독이 어렵다 비문 내용은 係 훨善大λ삶海 

道船컸따짜fr:; ,1판 ;Jc.SI폐〕j포1±젠察{)!.'. 000으로 」월쥐와 띈;줘가 불분명히-다 

비석의 건립연도는 깜폐표元後147年 [!] / |」로 영조 50년0774)이다. 

이우묘역 이우 묘역 석물 

8) 이의번 묘(李표審 꿇) 

이의번 묘는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에 있는 소류지의 서쪽 작은 봉우리 

(해발 110.7m) 중턱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북쪽의 인릉신-(해발 

326끼n)에서 남동쪽의 고등동 방향으로 뻗어 내리는 여러 갈래의 능선 

에 씨-인 골짜기 끝부분의 직은 봉우리에서 앞의 소류지를 바라볼 수 있 

는 곳이며 동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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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에는 용미와 할게를 갖춘 원형 봉분 1기기- 있으며, 봉분 정변에 

혼유석,상석 .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묘표.망주석.문인석이 배치되었다. 

문인석은 관복을 길게 늘어뜨린 채 .을 마주잡은 형 태이다. 망주석은 

굵은 8각의 형태이며, 비교적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i품뚫는 봉분의 정변의 좌우에 있지 않고 봉분의 바로 좌측에 있어서 

봉분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었다 비죄-. 비신만을 갖춘 월두형으로 표면의 

결락이 심하다. 비신 앞면에는 ‘順純忍補祚功|효戶띤判힘뭔城띔l行뤘寧")젠 

參꿇李公立함之꿇 씨L'.f!샘힐」g人갖東싸a;페左’ 라고 새겨져 꾀£人安」;|해~a; 

와의 협-정-묘임을 알 수 있다. 

이의번은 조선 전기의 문선으로 본관은 總、水이며, 이힘의 父로 l잃城띔 

이다 

이의번 묘역 이의번묘 

이의번묘표 이의번 묘 문인석 이의번 묘 망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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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함 묘(李폐 꿇) 

이함 묘는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의 계독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묘역 

의 입지는 남쪽의 이우 묘가 있는 봉우리(해발 136m)에서 동쪽으로 흘 

러내린 능선의 북사변에 북동향으로 등자리 계곡을 바라보는 위치에 자 

리 잡았다. 북쪽에는 부친인 이의번의 묘가 있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필따이 있으며, 봉분 정변에 묘 

표.상석 .4각 향로석.징병퉁이 있고, 좌우에 망주석.문인석이 배치되었다. 

상석은 1994년 3월 새로 마련되었다. 한편 1994년 3월 20일에는 묘역 

으 사초하다가 ιμ 밑에 );1( 1士!{滋 P셈짜으로 된 11장의 잖石을 발견하였 

는데, 현재 덕수이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다. 장명등은 간주석에 5각 

형 태의 화창이 있으며, 상부 4모 지붕을 갖추고 있디. 문인석은 l뺏패로 

관복을 길게 발목까지 늘어뜨리고 있다. 

강£表는 비 좌.비신을 갖춘 월두형이다 비신 잎-면에는 ‘굉i잉、O義靖l양19J 

| F,;흙善大夫海뭔쇠n셉講띠〔씨 Jc_參贊李公꿇i之J강 J닷 )\:人팎|揚*!、E헤탐左’ 의 비 

문이 있어 좌측의 봉분이 J~);人 密物朴~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석은 

‘펑뼈紀元後再王T J\) J [] 改立’ 으로 영조 8년(1732)에 건립되었다 

이함(1470∼1534)은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字는 f턴이며, 본관은 땀 

水이다. 이의번의 5f 중 3f이다. 이함은 활쏘는 재주가 극히 절묘하여 

20세에 武才로 뽑혀서 궁중을 숙직하며 지키는 장교가 되었다 성종 22 

년(1491 ) 女펜族이 」C싫에 침 범 했을 때 le.議政 쩨元l':rb 許뭔의 휘 하장교 

로 종군하여 공을 세워 {I갖義돼감J와 定Ill各}|정퍼에 제수되었다. 이후 연산군 

11년(1505)에 첼짜1 )!견ljl에 올랐으며 페宗j又1£( 1506) 때 공을 세워 해 

|왜功|쥔이 되었고, 다시 2제급 특진하여 折젠rn정쥔에 제수되었다. 중종 2 

년(1507) 흙펠에 오르고 다음 해 嘉판太λ …]/‘1‘|府셋짧 兵,딴했節制↑파 海

맙띔에 봉해졌다. 중종 24년(1529) 聖剛使로 |”j에 다녀온 후 海쁨쉰 p깎 

때원로 임명되었다. JI띠£씨Ni 재임 하던 중종 29년(1534) 병으로 관사 

에서 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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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힘묘역 

10) 이섬 묘(李深 첼) 

이심 묘는 수정구 고둥동 등자리 북쪽 능선 끝부분의 중턱에 위치한 

다 묘역의 입지는 북쪽의 인릉산(해발 326.7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의 해발 약 70m 지점에서 둥자리 마을을 바라보는 

곳으로 남동향이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똥양펴이 있으며, 봉분 정면에 상 

석 .4각 향로석.장명퉁이 있고, 좌우에 비좌.8각 망주석 이 배치되었다. 징

명등은 상대에 방형의 화칭-이 있고, 하대에는 인-싱-문과 복련문이 화려하 

게 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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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묘역 이심묘 

11) 이혜 묘(李純 홍) 

이혜 묘는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 남쪽 능선 중간쯤의 해발 약 

115.4m 지점 능선상에 위치하며 , 부곤에 이우 묘와 이함 묘가 있다 이 

해 묘는 원래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던 것을 도시개발에 따라 이곳 

으로 이 징-한 것이다. 

묘역에는 2기의 봉분이 있는데 그 중 이혜 묘는 위쪽에 있으며, 이래 

쪽의 봉분에는 퍼셈mrs 李품센와 애니샤人迷成徐J:.\;가 합징-되어 있다. 이혜 

묘역에는 용미를 갖추고 있으며 , 봉분 정면에 혼유석.싱석 .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묘표.8각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휠表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인데, 비신 앞면에 ‘ l꾀떼;人 I iJ 폐/; 

추公템之겔 U曾짜」;人 'P- 1土1 11 1 n;; m1、j左 껴」;人쥐‘州柳U;페까’ 의 비문이 있아 

서 이혜와 함께 J길Jc:人 平U」 1 [-1U;.貞λ人 퓨州柳JJ:;가 함께 묻혔음을 알 

수 있다 비문은 앞면에 !폐詩(154T1605)의 꼭를, 뒷면에 중국 파의 

명필 댔펜빠11( 709-785)의 ~:‘를 집자히였다. 集f강c'. {1”,1는 조선시대 지식인 

들의 펴.1j 1 역대 명필과 서예에 대한 갚은 연구의 결과물로 등장한 특수 

한 형태의 입석 벙-법 이다. l깐)~\· II판代에 크게 유행하였는데, 특히 정조대 

( 1777∼1800)에 많은 수량이 조성되었다고 힌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뿔ii패紀元後3己표 J'J 口 j;’ 으로서 영조 45년 ( 176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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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 (1635∼1679)는 l쉽江公 李景曾의 3자로 字는 次山이며, 호는 玄

「1~· 이다. 효종 5년 ( 1654)에 진사 장원을 하고 현종 원년(1660)에 l曾廣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은 대사간에 이르렀으며, 知製敎를 겸하였다. 문장 

에 뛰어나 부친인 圖江公 李景曾의 행장을 찬하기도 하였다. 

이헤묘역 

12) 천렴잔 봉수(天|댐山 峰緣)

천림산 봉수는 수정구 금토동의 i뽑꽃나I (해빌- 547.2m)에서 북동쪽으 

로 뻗은 산줄기 끝부분의 해발 약 170m 지점 능선 위에 위치한다. 

천림산 봉수는 조선시대 전국 5路의 봉수노선 중 第2li洛의 봉수이다. 

제2로의 봉수체계는 옆l」」 폈짧 多大퓨~鎭 鷹||옐에서 시작하여 경상.충청지 

역의 여러 봉수를 거쳐 경기지역의 望헛城(안성) • |!]之山(용인) • 石

城山 峰;援(용인)를 치-례로 거쳐 천림산 봉수에 도달하도록 되어있다. 천 

림산 봉수는 서울의 남산 봉수에 전달하는 경기도 관내의 마지막 봉수로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南쪽으로 용인 석성산 봉수와는 18.751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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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쪽으로 경성 목벽산봉수와는 16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천림산 봉수는 1999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시-가 

진행되었다. 봉수대의 규모는 동서길이 33.6m, 남북길이 12m이며, 띤적 

은 333m'(약 100평) 정도이다. 현재 천림산 봉수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 

한 철책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림산 봉수 전경 천림산 봉수 전경 

13) 권징 묘(權徵 幕)

권정 묘는 수정구 금토동 효자문골 서쪽에 있는 능선의 끝부분에 위치 

한다. 묘역의 입지는 북쪽의 봉우리(해발 259m)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 

는 능선 끝부분이 길게 뻗어 동서로 효자문골과 두레이골을 가르는데, 

그 능선 말단의 해발 약 lOOm 지점에 지-리 잡고 있어서 좌우로 마을을 

굽어볼 수 있다. 

묘역에는 용띠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분 l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 

에 혼유석.상석.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묘표는 

봉분 좌측에 2기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1988년에 건립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보다 오래된 것이다. 

新꿇表는 비좌.비신.이수를 갖추고 있는데, 비신에는 ‘~公훤安~;짜C公텀t 

微꿇b넓銘井序’ 의 비문이 있다. 비제는 ‘有|께폐]따資핸人夫兵뽑1判뽑;까~~D 

義禁府事同~D經徒春秋館事五쐐뽑[5擔‘府원따잎!管n曾大~!II「IJI향|링fftffe大夫議政}젠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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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했·領經鐘弘文슐낀製文館春秋館평L象藍事1랜子師安東權公즘풀!빨字而週之幕 

配j플夫人l벨貞敬夫人全州李J1;폐左 이고, 건립연대는 딘-71 4321년(1988) 

이다. 

舊꿇個은 비좌.비신을 갖춘 월두형이다. 비좌에는 안상문과 단판복련문 

이 조각되어 있다 비신 앞면은 표면결락이 심하여 일부 해독되지 않는 

글자가 있다. 비문 내용은 ‘有明朝蘇資憲大夫兵펠判書---知經웰春秋館 

事五術都總J1f첨f)總管H합大E투輔國월i談大夫議政府領議政鎭領---文館藝文館 

春秋슐쉽跳象땀E굉중1止 權公듬풀뺑字而遠之幕 配貞夫人願--- )1;페左’ 로 

판독된다 

권정 (1538∼1598)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安東이며, 자는 而

遠이다. 호는 松훤이며, 贊成事 權近의 후손이자 體행L義 權大器의 孫、이 

며, 院의 子.이다. 명종 17년( 1562) 別試文科에 병괴-로 급제하여 檢關이 

되고 명종 22년(1567)에 注뿔가 되었다가 이듬해 병조좌랑으로 春秋館

記事官을 겸직하여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선조 19년(1586) 

에 형조침-판이 되고 이를 전후해서 충청도와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다. 

선조 22년(1589) 병조판서로 승진하였으나 西人 정철이 실각할 때 평 

안도 관찰사로 좌천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기도지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관찰사에 특별히 임명되었으나 왜군을 막지 

못하고, 끼~寧에 들어가 흩어진 군사를 모아 군량미 조달에 진력하였다. 

權懷 둥과 함께 경기.충청.전라도의 의병을 규합하여 왜병과 싸웠다. 

1593년 서울탈환 작전에 참가하였으며, 明 제독 李如松이 추진하는 화 

의에 반대하고 끝까지 왜병을 토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후 공조판서 

가 되어 전년 9월에 왜병에 의해 파헤쳐진 효|埈과 靖陸의 보수를 주관하 

였다. 1594년 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상소를 통하여 지-신의 의 

견을 자주 개진하였다. 사후 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貞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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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짐묘역 권우묘역 

14) 권우 묘(權愚 幕)

권우 묘는 수정구 금토동 효자문골 북서쪽 능선의 하단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북쪽의 봉우리(해발 259m)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능 

선의 아래쪽 해발 115m되는 지점으로 아래로 효자문골이 남동쪽으로 

내려다보인다. 권우 묘 앞에는 아들인 권굉의 묘가 있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이 있으며, 봉분 정면에는 

묘표,혼유석.상석 이 있고, 좌우에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문인석은 뺏펴로 

작고 통통한 모습이다 

꿇表는 비좌.비신을 갖춘 윌두형이며 비신 앞변에는 ‘通넓||大λj땅)‘|、I~ 

使碼펀、之幕 淑人延 n 껏|‘ J:Eir찌양’ 의 비문이 있어 淑人 延티鄭많와의 합장 

묘임을 알 수 있다. 

권우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希햇이다. 서펀近의 현손으로 安짧公 

械驚의 장손이며 , 원[)램 활의 子이다. 降때로 벼슬에 나아가 파政太夫로서 

原써‘|收使에 이르렀다. 뒤에 이-들과 손자 등이 핍하게 됨에 따라 괴파씨 

太꾀憲으로 추증되고 永흙i닥에 봉해졌다 권우의 생몰연대는 미상이다. 

90 대왕마을지 



15) 권굉 묘(權磁 基)

권굉 묘는 수정구 금토동 효자문골 북서쪽 능선의 하단부의 권우 묘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권우 묘와 같다. 

묘역에는 용미외- 활개를 갖춘 원형의 쌍분이 있으며, 봉분 정띤에는 

묘표.혼유석.상석.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문인석이 배치되었다. 

흉表는 비좌.비신을 갖춘 월두형이며 비신 잎-변에는 ‘~!섭포펠判書花;城 

君行많、f左術副使폈碼짧’之輩 貞夫A~團山宋ft之흉’ 의 비문이 있다. 

권굉(?∼1568)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뿔태이다. 양촌계 安塞公

↑鎬쭉쭉의 증손으로 永흙펌 權愚의 子이다. 조광조의 문하에서 배웠으나 중 

종 14년(1519) 디꺼]士網에 스승 조광조를 비롯한 土林이 화를 입은 이 

후 出位하지 않고 成守深.李文健 등과 더불어 도학에 전념하였다. 선조 

원년(1568)에 쭈하였고, 공의 아틀 權微의 존귀한 신분으로 인하여 

‘大털갇|패댈1펄따太/쉰議i改1行領議政했領經/進뾰、文節뚫U文6낌츄秋館VIJ1앓펌깊훤1止 

-=r콩~ 1::m1’Ult깜1J;劉悔}|정軍j딘住衛감,~ PJ直’ 으로 가증되 었다. 

권굉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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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공철 묘(南公微 基)

남공철 묘는 수정구 금토동 능안골 북쪽 능선의 남사면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서쪽의 국사봉(해발 539m)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의 중간 부분의 해발 약 165m 지점의 남사면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 

어서 아래의 능안골.농막골.두레이골 및 금호천이 내다보인다.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변에 혼유석.상석.6각 향 

로석을 두고 좌우에 8각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상석은 백색대리석으로 

문고리문양이 4면에 양각된 두 개의 고석이 받치고 있어 특이허다. 

경훌表는 봉분의 우측에 세워져 봉분을 바라보고 있다. 비좌.비신.옥개석 

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에는 남공철이 생전에 스스로 自웰한 비문이 새 

겨져 있다. 비문 내용은 ‘0때大짧O奎章開學ooc金|찢南公티園짧’ 이 

라 상단에 적고, 비제는 ‘有明朝蘇國大I후輔|꿇l뭘禮大夫議政府領、議政했領 

經鐘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藍事世子師致位奉펀}}質金l찢南公自 調짧’ 이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뚫i따紀元後4ζ未’ 로서 헌종 15년(1835) 이다. 

남공철(1760∼1840)은 조선 후기 의 문장가.정치기-로 본관은 宜寧이 

며, 자는 元平이다. 호는 金|俊.恩頻이며 , [使訓는 思頻居士이다. 父는 大提

學 文淸公 雷洲 1협有容이다. 정조 4년(1780)에 초시에 합격하고, 1784 

년에 父 南有容이 정조의 사부였던 관계로 陰補로 세마를 제수받았다. 

정조 16년( 1792)에 친시문과에 內科로 급제하였다. 곧이어 홍문관 부교 

리.규장각 직각에 임명되어 『奎章全鎭』의 편찬에 참여하면서 정조의 지 

극한 우대를 받았다. 초계문신에 선임되었으며, 金패淳.沈象奎와 함께 패 

관문체를 일신하려는 정조의 문체반정운동에 지목되어 그 뒤 순정한 六

經古文을 깊이 연찬힘-으로써 정조치세에 나온 인재라는 평을 받았다. 정 

조대에는 주로 대사성으로서 후진 교육문제에 전념하였다. 순조 즉위 후 

『정종실록』 편찬에 참가하였으며, 아홉번 이조판서를 제수받고,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순조 7년(1807)에는 동지정사로서 연경에 다녀왔고, 순조 

17년(1817)에 우의정에 임명된 뒤 14년간이나 재상을 역임하였으며, 

순조 33년(1833)에 영의정으로 치사하여 奉朝깝가 되었다. 평소에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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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JJX;大ψ.李德戀 퉁과 친하게 지내면서 독서를 좋아하였고, 경전의 뜻에 

통달하였다. 歐ll~修의 문장을 純正한 법도라 하여 가장 존중하였고, 많은 

金石文.꽤個을 님-긴 당대 제일의 문장가였다. 순조.익종의 『列멜1ilill製』를 

편수하였고, 저서로는 『高짧名 |효傳』, 자편의 시문집으로 『歸恩、堂集』·『꿇 

|찾集』·『댔켰績棄』·『팽웠퍼續蕭』·『鎬隱、文集』 등이 있다. 아울러 싸南市 분 

당구 율동 소재 父 文情公 南有容(1698∼1773)의 철£댐을 직접 J뿔한 것 

외에, ~易州쩨 주내면 광사리의 趙尙때1 神道{댄, i펌楊州市 별내면의 南龍響

神道{패와 1휩4또 페l道Ti찍l文을 書나 흉하였다. 

남공절묘역 

17) 남원윤찌 묘역 

님-원윤씨 묘역은 수정구 금토동 능안골 서쪽에 있는 능선의 북동쪽 사 

면에 위치한다. 묘역의 입지는 서쪽의 청계산(해발 615rn)과 국시-봉(해 

발 539m)의 중간쯤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끝부분과 능안골이 

만나는 해발 약 125∼175m 범위의 북동사면에 자리 삼아 앞에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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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골이 내다보인다. 

묘역 내에는 위로부터 차례로 尹克剩.尹韓.尹衝첸.尹歐.尹衛俊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다. 위로부터 치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원윤씨 묘역 전경 남원윤씨 묘역 전경 

윤극신 묘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쌍분으로, 봉분 정면에 비좌. 

혼유석.싱석.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8각 망주석.문인석이 매치되 었다. 

첼表는 봉분 좌측에 있는데,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추고 있으며 , 비신 

앞변에 꺼j l따폐빡빡左贊成行弘文댄1땐敎~I公쿄新之꿇 貞淑夫人|킨l城펴a; 

폐左’ 의 비문이 있어서 우측이 윤극선 묘이고, 좌측은 |맨떠淑λ人 l핀l城 

1수fa;의 묘임을 알 수 있다 

윤극신(1527∼1587)은 본관은 1침 

原으로 자는 伯修이며, |슨l新의 퍼 

從5김이다. 벙종 3년(1548) 부친인 

팎λ公이 11)(1~써되 는 것을 보고는 

ιL「”]끼샤|!하였다. 윤극신은 춘추관 

을 거쳐 파핀{Jc郞을 지냈으며, 뒤 

에 林川세$'~l를 자칭하고 가서 학 

교를 일으키고, 홀아비와 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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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내는 시-람들을 구흉하여 칭송이 자자하였다. 윤극신은 홍문관 교리 

로 쭈하였는데, 뒤에 공의 季子 孝貞公 I歐이 벚1피(-,파1 ) 에 오르게 됨으 

로서 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윤극신묘 윤극신 묘 석물 

윤엽 묘는 윤극신 묘보다 한 단 아래의 좁 떨어진 곳에 위치힌다. 윤 

엽 묘는 용미와 휠개를 갖춘 원형의 쌍분으로 봉분 정면에 묘표.흔유석. 

싱-석 .4각 향로석 이 있고, 좌우에 8각 망주석.문인석 이 배치되었다. 

꿇表는 비좌.비신을 갖춘 월두형인데, 비신 앞면에는 ‘관!IT행n曾해15짜듀 |펴 

j京j+公펌JJ11~활 淑J;人/ |젠J»G.11:;附’ 의 비문이 있어서 우측이 윤엽 묘이고, 

좌측은 |맨淑λ人 11 11젠J1X:JX;의 묘임을 

알수있다 

윤엽 (1549∼1604)은 !!싹左贊成 

j미쩌f의 징-자로 지-는 따||샤다. 선조 

13년 (1580)년에 문괴급제하여 웹 

林.파판[)딩15' !낌을 거 쳐 ~1、文폐 교리 에 

이르렀다. 외직으로 나이-기- 섬川那 

겐로 있으면서 쭈히-였다 윤엽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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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

윤엽묘표 윤엽 묘역 석물 

윤형칠 묘는 윤엽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윤형철 묘는 원형의 쌍분 

으로 봉분 정변에 혼유석.싱-석 .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묘표.문인석.밍

주석이 배치되었다. 

띨表는 비좌.비신.옥게석을 갖춘 형 태인테, 비신 앞변에 ‘H땅5당L義?」〕그 

\1"1까덩1 5 1침原」!公~r1tf!hs1끼ι~.~ H땀淑人德水李[(j퍼~/1: ’ 의 비문이 있아 우측이 

윤형철 묘이고, 죄-측이 淑人 德水李a; 묘임을 일- 수 있다. 윤형철은 윤돈 

의 次子이다. 

윤형절묘역 윤형절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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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절 묘 석물 

윤돈 묘는 次子인 윤형철의 묘 이-래에 위치하므로 述廳이 되고 있다. 

용미를 갖춘 묘역 중앙에는 원형의 쌍분이 있으며, 봉분 정면에 혼유석. 

상석.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8각 망주석.문인석 이 배치되었다. 망주석 

은 간주석에 석수가 양각되어 있으며 굵고 우람하다. 문인석은 金冠펴服 

形으로 耳目口꿇가 뚜렷한데 큰 눈, 큰 코와 ‘一’ 자로 다문 입 및 볼 

의 광대뼈가 뒤어나온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을 마주잡은 두 

손은 손가락의 표현이 없으며, 짧은 옷소매에 관복은 2단으로 ‘A ’ 자 

형을 하고 있다. 크기는 좌우가 높이 2m, 얼굴부분 56cm로, 윤돈 묘역 

의 훨柱石과 文人石은 금토동 남원윤씨 션영의 석물 중 가장 우수하다. 

깅흉表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 태인데, 비신 앞면에 ‘有 |꺼폐j빡l팩 

資憲大夫行禮暫判書했치I ~푼錯義禁府츄秋館弘文館大提學五術都f,엠뛰휩I)평‘管 

l1曾듬益孝貞尹公詩l歐훌훌 貞敬夫人全州李~폐左’ 의 비문이 있어 우측이 윤엽 

묘이고, 좌측은 貞敬夫人 全州李~의 묘임을 알 수 있다. 비석의 건립연 

대는 뭘順後4辛펌로 철종 12년( 1861) 이 다. 

윤돈(1551∼1612)의 字는 &휴|{이 며, 호는 竹짚이고, 贊成公 尹~꽃i=r의 

이-들이다. 공은 일찍이 高짧 寄太갓|-과 꺼川 j댐챈을 띠라 遊學하고 退|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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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효祖 19년(1585)에 文科及第하여 벼슬은 弘

文쉰13 T字에서 피뿔햄判듬휠에 이르렀다. 벼슬에 나아간 지 10년 동안에 핏 

핀잉j)딘議政府술人.弘文템應敎.~Q柳.[_@[提學.副옮學학을 지 냈다. 

윤돈묘역 묘
 

야
 
받
 

윤톤묘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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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준 묘는 부친인 윤돈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 중앙에는 원 

형 이 썽-분이 있으며, 정변에 혼유석.상석.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묘 

표.망주석을 배치하였다. 

윤형준묘역 

18) 뭔경하 묘(元景夏 基)

원경하 묘는 수정구 사송동 설계골 소로변의 남쪽에 위치하며, 남향이 

다. 

묘역은 용미외-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이며, 봉분 정면에 혼유석.상석. 

4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8각 망주석.묘표를 배치하였다. 상석은 문고 

리문양이 4떤에 양각된 2개의 고석 이 받치는 특이한 형태이며, 망주석 

은 긴-주석 좌우에는 꼬리를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j훈表는 봉분 좌측에 건립되었는데,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 태이며, 

비신 앞변에는 ‘有|껴폐lD댄션露退|짤元公듬풍景夏之輩 륨i{bx夫人「IJ Jli폐l-_r_ ’ 의 

비문이 있어서 떠싸£人 1 lo1 J:t의 묘외 合첼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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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띤에는 ‘居±表찢l펀쐐·途a휩’ 의 비문이 있다. 이로 보이- 원경하 묘 

표는 중국 屆나라의 명필 저수량(596∼658)의 글씨를 집자하여 조성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저수량의 글씨로 집자비를 조성한 예는 광주군 오포 

면 선현리 徐(i해〕( 1687∼1750)의 페1述따l와 더불어 극히 드물어 귀한 

지-료가 된다. 

원경하(1698∼1761)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原州이며, 자는 

파伯이다. 호는 젠파.빠찌로서 효종의 부마인 뱃平폐 元夢職의 손자이며, 

목사 元命龜의 了-이다. 경종 원년(1721) 사미-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 

고, 영조 12년(1736)에 |止子翊術司되U率로 정시문과에 장원하였다. 영조 

15년(1739)에 영조의 뜻을 받들어 績少계열괴 함께 정언으로 붕딩이 

나라를 그르치는 회-근이 된다는 것과 탕평책을 진언하였다. 아울러 신임 

사화로 화를 입게 된 조태억.조태구 등을 ↑1:1~말하는데 앞장섰다. 영조 21 

년0745)에는 부제학으로 호남시정에 밝다고 하여 꽤南陳田改量使가 되 

었다. 그는 大傷平을 창도하기도 하여 영조의 신임 이 두터웠고 그의 탕 

평책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판돈녕부사로 치사하여 뚫펴貨가 되었다. 시

후 왕이 친히 제문을 지었으며, 해당 관조에 명을 내려 치제하게 히고 

관재를 관급하였다 시호는 忍文이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친많集』 10권이 전 한다. 

원겸하묘역 원경하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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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하묘 

19) 원의손 묘(元義孫 基)

원의손 묘는 수정구 사송동 소로변 북쪽에 위치하며, 남향이다. 원의손 

묘역이 있는 소로변 남쪽에는 부친인 원경하 묘역이 있다. 

묘역에는 용미와 활개를 갖춘 원형의 봉분이 있으며, 봉분 정면에 혼 

유석.상석.6각 향로석을 두고, 좌우에 8각 망주석.묘표가 배치되었다. 밍

주석은 크고 장대한 형태인데 父 원경히- 묘의 망주석과 달리 간주석에 

아무런 무늬가 없다 

폈뚫는 비좌.비신.욱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 앞면에 ‘有 |꺼폐ljf(!멘 

司鎬1行太司惡 元公듬활뚫孫之幕’ 의 

비문이 있다. 후면에는 ‘有 |꺼젠L따 

l짧嘉휩大夫司젠;府大司憲i져용 |司~IJ~~~폴 

春秋한i별元公-薦表’ 의 비문이 있다. 

원의손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원의손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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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은 1펌 1' 1‘|이다. 낌文公 元景夏의 차님-으로 대사헌에 올랐다 

원의손묘 원의손묘표 

20) 이진수 묘(李퓨秀 첼) 

이진수 묘는 수정구 사송동 뱀골 농믹마을의 동서로 좁고 길게 형성된 

나지막한 구흥 아래에 위치하며 님-향이다 

묘역은 활개를 대신하여 높은 둔덕과 용미를 갖추었으며, 원형의 봉분 

17 1 가 있다. 봉분 정띤에는 혼유석.상석.6각 향로석이 있으며, 좌우에 

묘표.s각 망주석 이 배치되었다. 

핑表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 비선 앞면에 ‘有 1띠폐빡 

|굶I~월政太/자承政|짚개규承듀李公듬렐푸우秀 

之깅흙 貞夫人林川越民피t:tlc: ’ 라 하여 

貞夫人 林川趙、ff;와의 합장묘임을 알 

수 있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껄때紀 

元後3쫓X으로 순조 3년(180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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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묘 이진수 망주석 

21) 양성이찌 묘역(|場城李民 경좁j或) 

잉=성이씨 묘역은 수정구 수자원공사 성남관리단 님-서쪽의 나지막한 구 

릉 위에 조성되었으며, 그 남서쪽으로 내콕-분당간 도시고속국도가 지 

나간다. 묘역의 방향은 북동향이다. 양성이씨 가문은 조선 초.중엽에 대 

대로 무반가문을 이루었다. 

묘역의 제일 높은 곳에는 高麗三重大털i때탤l !場城띤l 秀말의 8세손 李}핀 

마b의 묘소가 있으며, 치-례로 李豪.李댐終.李養正.李릎 및 그 때E의 꿇 11기 

가 놓이고, 묘역의 가장 낮은 곳에는 兵햄參議 李쌓과 때B淑夫人全)‘|‘|李a; 

淑夫人월州李a;의 탬이 위치한다. 아울러 묘역 입구 李營의 뺨 우측에는 

李릎.淑人꽉州劉U;.李養J:E.李폐終.李j띈따 등 5기의 꿇表를 모아 놓았는데, 

동남향하여 쑤營의 j판을 향하고 있다. 묘역 아래로부터 차레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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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씨 묘역 전경 앙성이씨 묘역 묘표군 

이영 묘역에는 원형의 쌍분이 있으며, 쌍분의 정면에 묘표가 있고, 우 

측 봉분 앞에 상석.4각 향로석을 두었으며, 좌우에 망주석을 배치하였다. 

경굶表는 비좌.비식.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 앞떤에 ‘R曾」고I핀參議 

|껴;싸추公듬찮삶之꿇 淑夫人훈)·I、 I <李 Jl;페 淑夫人겐7‘|‘|李Jl;피H J:iti坐’ 의 비문이 

있다. 

이영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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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묘 이영묘표 

이운 묘역에는 원형의 쌍분이 조성되었으며, 정면에 묘표.상석.4각 향 

로석을 두고, 좌우에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첼表는 비좌.비신을 갖춘 월두형 이며, 비신 앞떤에 ‘효1111§-將單李公꽁之 

흉 令人팎州!캠£E; 핑싸 :l:E\1坐’ 의 비문이 있다. 

헬휠빼 

뚫톱뚫혔 
이운묘역 이운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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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묘 이운 묘 문인석 

이양정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상석.향로석 

을 두고, 좌우에 묘표.문인석을 세웠다. 

촬表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 잎면에는 ‘떻海}|전훤行 

上護庫’陽城李公養J:E之첼 淑人폼j‘1‘|핏[la; 上 F~~ :1:1~~ ’ 라는 비문이 있다. 

이앙정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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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앙정묘 이앙정 묘 문인석 

이윤종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 1기가 있으며, 봉분 정면에 상석.향로석 

을 두고, 좌우에 묘표.망주석을 세웠다. 

첼表는 비좌.비신을 갖춘 윌두형이며, 비신 앞면에는 ‘평悔將軍行rtl강海 

f힌7_}(雷했節制↑폈 李公11뭔終之꿇 淑人昌l땅柳~ -|=下~~ tr~앞’ 의 비문이 있 

다. 비석의 건립연대는 嘉靖三 |-七年 찌쉬二八꺼 立石’ 의 건립연기를 통 

해 명종 13년( 1558)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윤종묘역 이유조 마즈서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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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종 E 

이몽 묘역에는 원형의 쌍분이 조성되었는데 우측은 이몽과 淑人 慶州

金¢의 합장묘이며, 좌측은 淑人 淸州l댄a:의 묘이다. 각각의 봉분 정변에 

상석.4각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망주석이 배치되었다. 

이몽 묘표는 비좌.비신,옥개석을 갖춘 형태이며, 비신 앞변에 ‘近l뢰||人 

夫行珍님캠15守|%城추公파夢之輩 淑人 l끓)·I、|金JlJ ifiH J:rl1샌’ 리 는 비 문이 있 

다. 좌측의 묘표 정떤에는 ‘숙인 청주 한씨지묘’ 라는 비문이 있다 

이몽묘역 이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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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치 묘는 원형의 봉분으로 조성되었는데, 봉분 중앙에 상석 .4각 향 

로석을 두고, 봉분 좌측에 묘표를 세웠다. 

묘표는 비좌.비신을 갖춘 월두형 이며, 비신 앞변에 ‘判司宰藍툰l흘;李公之 

幕 淑人淸州歸~frH’ 의 비문이 있다. 

이사치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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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왕마을의 문획유적(민속분야, •1 탁) 

1) 섬곡동 거북바위(深섭洞 거북바위) 

심독동 거북바위는 수정구 심곡동 효성고등학교 입구로 들어가는 진입 

로 건너편에 위치한다. 2001년도에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이 조사하 

여 발간힌-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에는 거북바위의 위치가 효성고 

등학교 정문 우측의 담장 앞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그 이후 최근 

몇 년 사이에 위치가 변동된 듯하다 또한 위 보고서에서 거북바위는 백 

색대리석 대좌 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거북바위보다 

큰 대형 화강암 위에 놓여있다. 이 역시 거북바위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거북바위는 몸길이 lm, 높이30cm 정도의 검은 암석인데, 거북바위의 

명칭은 말안장 처럼 가운데 부분이 움푹 틀어간 모습을 보고, 작은 거북 

을 연상하여 지어낸 듯하다. 

일설에 의하면, 현재는 복개되었지만 효성고등학교 옆은 본래 하천이 

흘렀으며, 하천의 중간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위에 거북바위기- 있었 

다. 거북바위는 머리는 동쪽의 현재, 성남 군비행장인 건너 마을인 용인 

군 수진리의 전답을, 항문은 심독동을 향하고 있었는데 건너 수진리 마 

을의 곡식을 입으로 물어 섬곡동 마을로 똥을 누는 형국이어서 마을이 

부자였다고 전한다 때로는 건너 마을 사람틀이 놀러왔다 술을 마시고 

갈 때면 거북바위 때문에 자기네 마을이 안 된다며 바위를 엎어놓기도 

하였다고도 한다. 이 바위에 특별한 치성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마을사람 

모두가 귀히 여겼으며 하천이 복개될 때도 거북바위는 따로 보존하였고, 

최근에 옮겨질 때에도 위치만 약간 이동되었을 뿐 잘 남아서 현재에 이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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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동 거북바위 심곡동 거북바위 

2) 섬곡동 우두물(深씁洞 우두물) 

우두물은 수정구 심곡동 깊은 골의 마을회관에서 소로를 따라 더 올라 

가 안국선원을 지나면 나오는 소로변 우측에 위치한다. 현재 일반 주택 

의 당장 경계변과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약 

70cm이며, 둘레 잃5cm의 원형이다. 현재는 시멘트로 보수된 상태이나 

과거에는 이보다 더 컸다고 한다. 우물 상부에는 직경 lm의 원형 뚜껑 

을 덮어 놓았다. 

우두물은 현재 食水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예전부터 동네의 주요 식수 

원으로 사용되었으며, 바닥은 돌이고 양수기로 아무리 퍼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우물 깊이는 총 310cm이며, 수면 갚이는 220cm이다. 

도시계획상 도로확장 예정지로서 멸실의 위기에 놓여 있으나 정확한 

고증을 거쳐 복원하여 보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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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동 잔선각(高登洞 山神!젊) 

고등동 산신각은 수정구 고등동 등자리 용천시- 사찰 뒤의 6∼7부 능선 

상에 ~1 t向하고 있다. 현재 용천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슬라브 맞 

배지붕에 회색벽돌로 보수하여 단장하였다. 

산신도량으로 기도가 효험이 있디고 하며, 건물 내의 채색 1I1피11 1많| 

( 13 1 × 9&m)는 산신 앞의 엎드려 있는 호랑이 등 위에 산신령이 왼손 

은 수염을 잡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겸지가 지면을 향하고 있다. 

또 정면 우측에는 남녀 동자가 시립하고 있고 좌측에는 호랑이가 산신 

앞에 엎드린 채 머리를 정면으로 하고 있다. 

고듬동 산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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